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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과징금에 경유 위협 “이중고”
SK가스 E1, 영업이익보다 벌금액수 커 … 클린디젤에 시장잠식 우려

다른 연료보다 낮은 세제혜택을 기반으로 국내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온 LPG(액화석유가스)가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2009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천문학적인 담합 과징금을 1년 안에 내야하고 클린 디젤을 앞세워 경

유의 내수 판매를 늘리려는 정유업계가 LPG 시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LPG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K가스와 E1이 2011년 6월까지 내야 할 과징금은 각각 994억원, 947억원으로 1

년치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징금보다 LPG 공급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은 사업영역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정유기업의

경유 판매 확대 움직임이다.

정유기업은 경유의 고질적 약점인 공해물질 배출 문제를 개선한 클린디젤을 앞세워 LPG가 받아왔던 세제

혜택을 경유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경유에 붙는 각종 세금의 합계는 리터당 646.3원이고 LPG는

301.7원이다.

여기에 정유기업들은 원유를 수입할 때 리터당 16원씩의 수입부과금과 리터당 5원인 관세를 더 내야 한다.

경유자동차의 연비가 LPG자동차의 1.5배 정도임을 고려하면 경유에 LPG와 같은 세금이 붙게되면 1㎞를 달

릴 때 경유가 가격 면에서 수십원 정도 유리해진다.

S-Oil 관계자는 “정유기업이 원유에서 뽑아 판매하는 LPG에는 수입부과금 등이 붙고 직수입하는 LPG는 그

렇지 않아 원가 면에서 불공평하다”며 “원유에서 나오는 LPG와 SK가스, E1에서 파는 LPG가 공정경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유기업들은 원유에서 추출하는 LPG에 부과된 세금과 비용을 수입 LPG 수준으로 감면하는 작업을 진행

하는 동시에 경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얻어내 본격적인 경쟁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경유는 품질이 좋아졌는데도 남아돌아 수출하고 있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LPG는 오히려 혜택을 보면서 시

장을 넓혀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유기업 관계자는 “LPG는 그동안 2사가 과점하면서 별다른 경쟁 없이 국내시장을 과점해왔다”며 “경유의

세금을 낮추면 LPG 못지않은 서민 연료로 쓸 수 있는 만큼 개선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다만, 정부가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류 관련세금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유기업들

의 경유세율 인하 전략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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